
겨울을 위한, 겨울에 의한, 잊지 못할 판타지 

303년 전 마법사의 선택을 받아 위험한 여행을 떠난 소년 

다른 세계에서 건너온 소년을 발견한 현대의 오필리아

눈의 여왕에 맞서 잊지 못할 겨울 속으로 들어가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어린이 분야 ‘2014 최고의 책’ 

▶▶▶  꽁꽁 얼어붙은 크나큰 박물관을 배경으로 용감한 소녀와 매력적인 소년, 마법의 검, 세상의 끝을 

향해 째깍거리는 시계에 얽힌 이야기가 펼쳐진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에서 모티프를 얻어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판타지로 재탄생시킨 『오필리아와 마

법의 겨울』이 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캐런 폭스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작가로 2008년 문단에 데뷔 

후, ‘도비 상(Dobbie Award)’, 미국에서 ‘부모의 선택 골드 상(Parent’s Choice Gold Award)’을 수상한 『날

개의 구조 The Anatomy of Wings』, 『미드나이트 드레스 The Midnight Dress』를 연이어 발표하며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서 단숨에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 잡았다. 이번 신작 『오필리아와 마법의 겨울』은 2014년 영

미권에서 출간되자마자 독자와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더 월 스트리트 저널》,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각각 어린이 분야  ‘2014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안데르센의 작품에서 모티프를 얻었지

만 현대를 배경으로 한 환상과 모험을 담아내 “가슴 저미는 독창적인 이야기”, “빛이 나는 글”이라는 극찬

을 받았다. 오래토록 사랑받는 또 하나의 현대 판타지 명작으로 자리할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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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helia and the Marvlous Boy 

오필리아와 마법의 겨울  
캐런 폭스리 글ㆍ정회성 옮김 



“눈의 여왕의 군대가 깨어나 

온 세상을 얼리고 모든 것을 슬프게 만들려고 해요.” 

오필리아는 언니 앨리스와 함께 아빠를 따라 낯선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세계 최고의 검 전문가인 아

빠가 크리스마스이브에 공개되는 ‘전쟁: 세계 역사상 최대의 검 전시’ 큐레이터일을 불과 사흘 전에 갑작

스럽게 맡게 된 덕이다. 박물관에 매여 일해야 하는 아빠 때문에 혼자 박물관 안을 돌아다니던 오필리아

는 3층의 벽화에 난 이상한 문을 발견하게 되고, 무심코 열쇠구멍을 들여다보다 커다란 청록색 눈과 마주

치게 된다. 자신을 ‘눈의 여왕’의 죄수이자 이름 없는 자로 소개한 소년은 오필리아에게 이 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신념을 가질 만

큼 과학 신봉자인 오필리아는 마법사며, 눈의 여왕이며, 여왕을 막지 못하면 세계의 끝이 올 거라는 따위

의 이야기를 도무지 믿지 못한다. 오필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소년의 말에 따라 행동하며 박물관 안의 기

묘한 방들을 탐험해 나가는 동안, 소년이 품은 비밀과 놀라운 마법의 겨울 속으로 점차 빠져들게 된다. 

소년이 여행해 온 이야기와 현재 시점에서의 모험이 액자식 구성으로 교차되어 펼쳐져 이야기에 긴장

감과 재미의 결을 더한다. 한겨울 두 아이의 마법 같은 만남과, 두 아이가 품은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캐

런 폭스리의 섬세하고 감수성 짙은 문장과 만나 슬픔과 아름다움을 전해, 마음에 오래 남을 따듯한 판타

지로서의 힘을 보여 준다. 

●303년 전에 여행을 시작한 한 소년의 가슴 뜨거운 여정 

눈의 여왕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마법의 검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해야 하는 

위험한 여행에 나서야 할 소년이 있다. 

동쪽과 서쪽, 중간 지대의 마법사들은 눈의 여왕을 물리칠 사람에게 검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

으로 소년을 선택한다. 소년의 엄마는 태생적으로 게으르고, 뭘 잘 잊어버리는 평범한 아들이 그렇게 중

요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마법사들은 용감하지도, 강하지도, 훌륭하지도 않고 소년이 

‘착하기’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오랜 세월 소년을 지켜 준다는 명분으로 소년의 이름

을 마법으로 가져가 버린다. 

마법사들이 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언젠가 자오선을 통과해 돌아올 거야. 자오선은 저 세계와 

이 세계 사이의 돌아오지 못하는 지점이란다.          

아무리 떠올려도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알 수 없는 마법사들의 말에만 의존해야 하는 소년은 

그렇게 외롭고 슬픈 마음으로 검을 차고 머나먼 여행길에 나선다. 여왕이 보낸 마법의 올빼미 이브롬과 

거래를 통해 손가락을 주고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을 얻게 된 소년은 마침내 도착한 왕국에서 나약한 왕

과 사악한 여왕을 만나게 된다. 

여왕의 죄수가 된 소년은 셀 수 없는 오랜 시간 자신이 갇힌 문을 열고 도움을 줄 사람을 기다리게 된



다. 특별한 능력이 있지도, 그다지 용감하지도 않은 소년이지만, 소년은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고 선한 마

음으로 그 의무를 가슴속에 담도록,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달’의 의무를 

가진 소년의 이 특별한 여행은 그 무엇보다도 멋지고 환상적인 판타지를 만들어 낸다.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에서 등장하는 소년 카이가 여왕과 얼음 조각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잊어버리고 얼어붙어 버렸다

면, 소년은 여왕의 죄수가 되었지만 그리고 이름을 잃었지만 오직 선함의 힘으로 적까지 자신의 편으로 

돌리며 지켜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마법을 믿지 않는 소녀 오필리아, 마법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다

마법의 문제는 마법이 골치 아프고 위험하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다. 심장을 멈칫하게 하

고 아프게 하고 다시 뛰게 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아동 과학 협회의 일원일 정도로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는 소녀 오필리아는 이상

한 말만 늘어놓는 소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지만 열쇠를 찾아 달라며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

년의 말 또한 묘하게 무시할 수만은 없어, 박물관 이곳저곳을 탐험하게 된다. 천식으로 빠르게 달리기 힘

든 것은 물론 가슴 뛰는 일이 생기면 흡입기를 빨아들여야 하는 오필리아는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

는 일이 무섭기도 하지만, 하면 할수록 치솟는 용기에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림 속에서 나와 자신

에게 말을 거는 유령 소녀들, 움직이는 마네킹, 여왕의 불행의 새 등 층마다 존재하는 위협적인 마법 존재

들을 만나게 되면서 소년의 말이 사실임을, 세상엔 설명 불가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필리아가 마법의 존재를 믿게 되는 과정은 오필리아 내면에 존재한 상실감과 아픔에 대한 치유와 

맞닿아 있다. 엄마의 죽음. 오필리아는 엄마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가족에게 터놓고 말

하지 못한 상실감을 껴안고 있다. 엄마에 대한 건 입에 올리기도 피하며 일에 집중하는 아빠, 왠지 모르게 

싸늘한 박물관 관장 미스 카민스키와 어울리며 이상하게 변해 가는 언니 앨리스를 뒤로하고 오필리아는 

모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험의 과정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말을 걸고, 오필리아는 

보이지 않지만 곁에 있는 엄마를 느끼며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마법 존재들과 싸워 나간다. 

캐런 폭스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한 소년과 한 소녀의 운명적인 만남을 영원할 것 같은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도시 안, 끝을 향해 째깍거리는 ‘겨울 시계’가 존재하는 현대의 박물관을 배경으로 풀어내어 마음

속에 잔상이 오래 남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선사한다. 무엇보다 어느 하나 특별할 것 없는 두 아이가 서로

를 구하고 세계를 구해 내는 모습이 모두의 마음을 따듯하게 보듬을 잊지 못할 판타지로 다가온다. 

●해외 언론 리뷰

얼음같이 차디찬 위협이 번뜩이는 현대 동화다. 독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 움직일 것이다.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을 가슴 저미는 독창적인 이야기로 훌륭하게 재탄생시켰다. -《커커스 리뷰스》

폭스리의 글은 우아하고 멜랑콜리와 함께 마음 가까이 스며든다. 이 이야기는 빛이 난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교묘한 액자식 구성으로 쉽게 읽히지만 신뢰와 책임감, 우정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준다. -《북리스트》  

폭스리는 꿈같은 예감의 분위기를 자아내며, 친숙한 전통적 요소들을 현대를 배경으로 독창적으로 엮

어 냈다. -《더 불리틴》  

글이 반짝인다. 폭스리는 이 클래식 이야기에 신선한 상상력을 가져왔다. 판타지와 모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   

●작가 소개 

캐런 폭스리 Karen Foxlee 

1971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즈랜드에서 태어났다.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으며,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오필리아와 마법의 겨울』은 안데르센의 『눈의 여왕』에서 착안해 새롭게 쓴 현대 판타지 동화로 《더 월 스트리트 

저널》과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어린이 분야 ‘2014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빛나는, 꿈같은” 책이라는 극찬

을 받으며 영국,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에서도 출간되었다. 그 밖의 작품으로 『미드나이트 드레스 The Midnight 

Dress』, 『날개의 구조 The Anatomy of Wings』가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짐피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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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그맨』으로 2012년 IBBY(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어너 리스트 번역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옮긴 책으로는 『갈까마귀의 여름』, 『뚱보가 세상을 지배한다』,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첫사랑의 이름』, 『에메랄드 아틀라스』, 『파이어 크로니클』, 『이매지너리 프렌드』, 『1984』, 『에덴의 동쪽』,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리브라』, 『침대』, 『기적의 세기』 등이 있고, 지은 책으로는 『작은 영웅 이크발 마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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